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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평한 길이어서 A지점에서 B지점으로, 혹은 B지점에서 
A지점으로 가는 길이 모두 35분 걸린다는 표시입니다.

�횡단루트3 3시간 30분‐ 가장 인기있는 코스

●관악산 오르는 길 ■관악산 횡단 루트

서울대 정문 옆 만남의 광장에서 제4야영장

을 거쳐 연주대에 올라선 다음 과천향교로 내려서는 코스는 가장 기본

적이면서도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. (약 3시간30분)

■서울대 원점회귀 코스

만남의 광장에서 관악산과 삼성산 분기점인 무너미고개를 넘어 서

울대학교실습림으로 내려서는 사이 왼쪽으로 산길이 여러 가닥 나온

다. 그 중 한 가닥을 잡아 연주대로 오른 다음 신공학관 길이나 깔닥고

개~제4야영장 길을 따라 하산한다. 관악산 매니아들이 최고의 암릉길

로 꼽는 팔봉능선은 하산로로 잡는 게 수월하다. (약 3~5시간)

■과천 출발 원점회귀 코스

과천향교 매표소를 지나 나뉘는 계곡길과 능선길을 잇는 원점회귀

산행이 주로 이루어진다(약 3시간). 일명사지~426m봉~정상~남릉~

육봉능선을 잇는 공업진흥청 원점회귀 산행은 한갓지면서도 암릉산

행의 즐거움이 더해지는 코스다. (약 4시간30분) 

■남북 능선 종주 코스

사당전철역 부근 남현동 관음사에서 출발, 북릉~559m봉~연주대~

남릉~불성사를 거쳐 안양시 관양동에서 끝맺는 종주 코스는 일망무

제의 조망과 스릴 넘치는 바윗길을 즐기면서 관악산 유일의 삼림욕장

으로 내려서는 장쾌한 코스다(약 5시간30분). 안양종합운동장을 종료

지점으로 삼기도 한다. (약 6시간30분)

■삼성산 원점회귀 코스

만남의 광장에서 무너미고개로 향하는 사

이 오른쪽으로 장군봉이나 삼막사로 오르는 산길이 여러 가닥 나온다.

그 중 철망 사이 문으로 접어드는 첫번째 갈림목에서 장군봉(412m)~

국기봉(446m)을 거쳐 삼막사에 올라서는 코스가 대표적인 등로다. 하

산로는 무너미고개~제4야영장 길을 비롯, 다양하게 잡을 수 있다. (약

2시간)

■호암터널 산복도로변 코스들

호압사나 제1호암터널 북측 입구에서 출발, 장군봉을 거쳐 신우초

등학교 하산(약 1시간30분)하거나, 장군봉 북릉을 따라 만남의 광장

으로 내려선다. (약 2시간)

■관악산₩삼성산 연결 종주 코스

관음사나 낙성대 위쪽 인헌아파트에서 북릉을 타고 연주대로 올라

선 다음 정상 서릉이나 팔봉능선을 거쳐 무너미고개로 접어든다. 이후

삼막사를 거쳐 안양사나 국기봉~만남의 광장 또는 장군봉~호압사(또

는 신우초교)로 내려선다. (6시간 이상)

/한필석₩월간산기자 pshan@chosun.com

관악산은 주변 어느 곳이나

도시형 음식점들이 즐비하다.

산자락에는 오히려 음식점 찾

기가 어렵다.

■서울대 코스

관악산회관(02-873-0943) 관

악산휴게소 2층에 위치. 100평

규모 200명이 함께 이용할 수

있는 시원한 공간의 식당. 단체

모임에 적격이고 주차장을 무

료로 이용할 수 있다. 해장국

4000원. 보리밥 5000원. 관악산

갈비 1만1000원.

■사당(남현동 관음사) 코스

암사동뼈다귀감자탕(02-582-

6479) 전철 4호선 개통 이전부

터 영업해 온 집. 뼈다귀감자탕

1만5000~2만5000원.

한다라닭갈비(02-588-5948)

닭갈비(7000원×2인) 전문점.

된장찌개 3500원. 닭곰탕 동태

찌개 김치찌개는 각 4000원.

찬스병천순대(02-525-7511)

순대국 4500원. 모듬순대 1만

3000원. 

이상 3개 업소는 사당역 5번

출구 바로 옆쪽에 나란히 있다.

24시간 영업.

예송우동(02-584-9068)₩짱구

짱구(02-586-7141) 사당역에서

수원방향의 버스 정류장에 있

는 김밥과 만두 전문점. 산행길

김밥을 예약해 놓고 찾아갈 수

있다. 24시간 영업.

■안양유원지 코스

봉암식당(031-471-7428)

1968년에 문을 연 대형 식당. 계

곡 물가에 식탁이 펼쳐져 있다.

100명 수용 연회장과 노래방시

설. 닭백숙과 닭도리탕(각 3만

2000원) 전문. 승합차로 전철역

과 버스까지 교통 편의 제공. 

금수식당(031-473-2227) 안

주인 고순이씨가 별나게 친절

하다고 소문 나 있는 집.

데이지아(DAISYA₩031-473-

2505) 새로운 분위기를 자아내

는 길가의 카페. 차와 간단한

식사 가능. 매표소에서 산쪽으

로 300m 지점에 위치. 

■과천 코스

향교집(02-502-7584) 과천향

교 옆에 있는 다섯 업소 중 산을

오르다 첫 번째로 만나는 식당.

순두부(4000원) 묵(6000원) 파전

(7000원)에 하산길 막걸리(3000

원) 한 잔으로 목을 축이는 곳.

과천 시내 직장인들의 점심집으

로도 인기. 20년 전에 문을 열었

고 60명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

는 규모다. 집주인은 이곳에서 3

대째 살아온 토박이고 부인은

맛의 고장인 남도출신이다. 

과천하이트광장(02-504-

6802) 전철4호선 정부과천청사

역 11번 출구, 고려빌딩 지하

에 있는 대형 업소. 낮시간 식

사에 야간 맥주집 형태로 운영.

참나무장작닭구이(1만1000원)

가 특기이고 해물돌솥밥(5000

원)은 주변 직장인들이 선호하

는 식단. 하산길 해단식 장소

로 편리. 

/박재곤₩산악인‘산따라 맛따

라’저자 woochon69@hitel.net

서울대 입구 : 전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(3

번 출구)이나 신림역(3번 출구) 버스정류장

에서 서울대행 버스 이용. 신공학관은 52번

(신림역), 413-1번(서울대입구역) 이용. 낙

성대역 4번 출구 뒤편에서 3번 마을버스를

타도 신공학관까지 올라간다. 

남현동 관음사 기점 : 전철 2₩4호선 사당역

(5번 출구)에서 과천 방향 아형 언덕에서 마

을길을 따르면 관음사 입구 매표소(약 600m)

가 나온다. 매표소나 매표소 위쪽 배드민턴장

에서 능선으로 접어들 수 있다. 

과천향교 기점 : 전철 4호선 과천역(7번 출

구)이나 정부과천청사역(11번 출구)에서 도

보로 접근한다. 10~15분 거리. 

공업진흥청 기점 : 정부과천청사역(11번

출구)에서 도보로 약 20분 거리. 공업진흥

청 담을 끼고 오른쪽 백운정사길로 접어든

다. 

안양 관양동 기점 : 전철 4호선 인덕원역(7

번 출구) 건너편 정류장에서 안양공설운동장

방향이나 국철 1호선 안양역에서 인덕원사거

리 방향 버스를 타고 관악중학교 앞에서 하

차. 관악중학교 뒤편 아파트단지를 빠져나가

면 관악산 삼림욕장이다. 

안양유원지 기점 : 국철 1호선 관악역에서

경수산업도로를 건너 걸어서 안양유원지로

접어든다. 안양사 기점인 공영주차장까지 1.3

㎞, 서울대학실습림 입구까지 2.7㎞. 소공원

을 거쳐 무너미고개로 가려면 실습림 직전 화

장실 뒤편 길을 따른다. 

삼막골 기점 : 국철 1호선 관악역에서 경수

산업도로를 건너 삼막골로 접어든다. 차량통

제소까지 2.7㎞, 통제소~삼막사 진입로 종료

지점 3㎞. 전철 2호선 신림역에서 호압사 방

향 25-1번, 289-1번 버스를 타면 삼막사 입

구 도로에서 내려준다. 

석수역 기점 : 전철 1호선 석수역 동쪽 출

구에서 시흥대로를 건너 마을길에 접어들면

남서울약수 능선길로 이어진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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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악산(冠岳山₩631m)과 삼성산(三聖山₩455m)은

서울 남측 방벽을

이루고 있는 산들이다. 

남태령을 통해 동서로 이어지는 산줄기가

천연의 장벽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. 

바위 투성이의 산인 관악산은

산세가 미더워

조선 태조에 의해

북한산, 용마산, 덕양산과 더불어

외사산(外四山)으로 꼽혔다. 

또 개성 송악산, 가평 화악산, 파주 감악산, 

포천 운악산과 함께

경기오악(京畿五岳)의 하나다. 

신라 문무왕 때 원효, 의상, 윤필 세 대사가

도를 깨닫고 성불했다는 삼성산도

관악산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다.

●관악산 주변 맛집

●교통편(전철 이용)

관악산 방면

삼성산 방면

■관악산 주요 등반 코스

◇관악산회관의 �관악산 갈비3.

◇과천 향교집의 �파전과 순두부3.
◇관악산 연주대의 위용.


